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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for anyone to succeed in life. On an

individual level, education provides people with economic benefits, and on the

social side, education grows the economy. In order to experience this

educational effect, the education system must provide quality education. The

Philippines, which has long maintained a 10-year education system, has

decided to change to a 12-year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rovide quality education for all, and secure

employment for its students. Understanding how 12-year education system

have been introduced in the Philippines and whether they fit well is essential

for this study, as we can grasp the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economy of

the Philippine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Philippines'

new educ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education for all.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used in this paper. A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e analyzed the materials of the Philippine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evaluation material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fter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by

distributing a questionnaire, several people were selected and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Not only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the K+12

education system, but also students who graduated before the education

system reform, parents, and teacher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o ex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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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among high-quality issues

in the Philippines, they were selected from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Manila City.

After the education system reform, the Philippine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evaluation, increas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teachers, and made changes

such as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more education budgets and infrastructure are need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problems such as a shortage of professional teachers have been

pointed out. Also, the technology desired by companies did not match the

technology taught in schools. Through this research, we grasp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adaptive ability between public schools and private schools in

the Philippines. When external isomorphism occurs without considering

variables, the adaptive capacity differs depending on the resources that each

person has. Such adaptive capacity has also deepened educational disparities.

The Philippines' new education system aims at education for all, but the

increased cost of education has created a large number of dropouts. We should

understand which parts are currently working and which are not working

properly. While increas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measures must be taken to

prevent many drop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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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도구이다. 오

랜시간 교육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교

육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는 교육이 GDP와 개인 소득의 전능한 설명 변수

임을 보여준다(Mincer, 1974).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를 넓혀주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모두

에게 사회적 인정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기여하기도 한다. 교육은 개인과 가정에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성과

소득 증가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또 개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

기도 한다. 개인 수준에서 교육은 인격 형성에 역할을 한다. 소득과 취업확

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그들은 자원이 거의 없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은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

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응집력과 상호 이해에

기여하며, 잘 관리된 교육기관을 갖추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삶을 살아가며 도전하면

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은 자신이 선택한 삶

의 길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더 나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한다. 따라서 기초 교육의 향상은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과 인격 형성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육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최고의 교육 제도는 교육의

질과 공정성을 결합한 것이다(OECD 보고서, 2012). 교육은 학생들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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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식은 물론이고 가치와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본인의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의 영향은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은 모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

다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국가 및 국제기구들, 특히 개발도

상국은 교육받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Glewwe와 Muralidharan, 2015).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교육의 질

에 대한 우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제정과 인

프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숙련되지 않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학생들, 세

계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교육적 진보의 필요성으로 인해 우려되고 있

다.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이 제공 받는 교수·학습의 질적 부분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Chapman와 Adams, 2002).

전 세계에서 10년 학제를 유지했던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두 나라와

필리핀이 유일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나라로

유명했다(Nakanishi 1990).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한 후, 몇몇 고등

교육 기관들이 설립되었다(Tandora, 2003). 20세기 미국의 지배하에 필리

핀은 미국의 공식 교육 시스템을 흡수했다(Tandora, 2003). 그 이후로 고

등 교육에 대한 등록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

다. 이런 추세는 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필리핀의 기초 교육은 문제가 되어왔다. 필리핀은 EFA(Education

for All) 정책을 통한 초등학교로의 접근은 좌절을 경험했다(Okabe, 2013).

다른 문제들로는 학교들이 의무적인 교육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과과

정에 주입해야 하는 혼잡한 교과과정과 높은 중퇴율이 포함된다(Okabe,

2013). 개발도상국인 필리핀은 교육 분야에서 수년간 재정 부족과 잘못된

운영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교육적 자원과 질 높은 교사의 부족 사태가

필리핀의 저학력 구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Krizia, 2018). 또한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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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의 교육 예산 통계를 살펴보면, 필리핀의 교육은 예산과 시설의 부족 등

의 문제가 항상 문제 되고 있었다. 기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늘릴 필요

성과 함께, 필리핀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질적으로 또는 교육학적으로

개선해야만 했다.

수백만 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정부가 해결해

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필리

핀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필리핀은 21세기 도전에 직면하는 그들의 역량

을 보장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enigno Aquino III 대통령은

K+12 1)를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교육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학

생이 국제 기준에 버금가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필리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새롭게 학제를 개편했다. 12년 학제의 구현은 평생

학습과 취업을 위한 기본 기술을 가진 숙련된 학생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

고 핵심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2년간의 학제를 연장했다. 교육 이외에도

빈곤, 실업, 민족 갈등과 같은 고질적인 사회·경제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필리핀의 교육 개혁은 이러한 오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아시아의 유일한 10년 학제 국가였던 필리핀의 사례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목표에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이번 논문의 연구 질

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K+12 학제가 EFA에 기여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둘째, 필리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화

되었을 때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이다.

1) 필리핀 정부는 K to 12 학제를 다른 나라의 K-12 학제와는 다른 것이

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 to 12 학제를 K+12 학제로 표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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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필리핀의 학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는 학제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소

존재하지만, 학제 개편 이후 필리핀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한계에 대한 연구

는 미약하다. Krizia(2018)는 필리핀의 학제 개편 과정을 2013년 기본교육

강화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학제 개편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반응

을 담지 못한다. Tan(2017)는 국가의 교육 제도의 구성, 재원조달, 질, 분

배의 측면에서 필리핀의 교육제도의 구조를 제시한다. 필리핀에서 가장 최

근의 교육 계획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학제 개편 이후 필리핀 교사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Emma Garcia와 Elaine Weiss (2019)는 교사 부족의 규모와 근무 조건 및

부족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는 2015-2016 학년

도 이전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최초의 졸업생이 배출된 2018년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Bongco와 David(2020)는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

근방식을 이용하여 5명의 필리핀 교사들이 교실에서 K+12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조사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법에

따라 교육과정 시행의 성공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 지방

의 공립 학교 교사만 인터뷰 대상자가 되었으며, 이는 공립학교와 사립학

교의 교사들의 입장을 일반화할 수 없다. Trance(2018)는 재직 중인 교사

와 예비교사, 학생 그룹을 분석하여 그들이 현대 필리핀 교육 시스템에 어

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Krizia et al.(2022)는 K+12 구현에

있어 필리핀 교사들의 우려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00명의 교사를 대상을

설문지 기법으로 조사되었으나, 설문조사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할 수 없었

던 제한적인 상황으로 확인된다. Espinosa와 Datukan(2018)는 과학 교사들

의 K+12 교육 과정에서의 화학 수업 경험을 분석하여 그들의 과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다. 화학 교수법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과목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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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화학 과목만 평

가되었으므로 전체 과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학제 개편 이전의 교육 불평등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Mesa(2007)는

필리핀의 교육 지니계수를 지역과 지방 수준에서 계산하는 첫 번째 연구이

다. 학제 개편 이전에 분석되었고, 학제 개편 이전에 필리핀의 지역 간 교

육 불평등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하다.

학제 개편 이후 필리핀 학교의 운영과 수업 환경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Perez(2018)는 필리핀 불라칸주(Province of Bulacan)의

고등학교의 운영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고등학교(Senior High School,

이하 SHS) 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트랙에 따라 학생의 전문화 영역과

관련하여 SHS 프로그램의 전체 구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하나의 사례를 조사했기 때문에 필리핀의 전체 학교에서의 운영 과정

을 알기는 어렵다. 블라칸주의 사례를 통해 전체 사례를 짐작해볼 수는 있

다. Tajolosa, Parreno와 Tajolosa(2022)는 필리핀 고등학교 K+12 교육정책

시행 1년차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실 환경을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일부 교실의 상황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증

명되었다. Trinidad(2020)는 PISA 2018 데이터로 필리핀의 교육 자원과 학

교 풍토 및 성취도 변화 등을 주목한다. PISA 2018 결과 하나만으로 필리

핀의 교육 자원과 학교 풍토, 성취도 변화 등을 파악하기에는 변화된 학제

를 판단하기 섣부를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은 PISA의 테스트를 거친 적이

없으므로 기존의 데이터가 없고, 이는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신중해보인다.

Barrot(2021)는 필리핀의 K+12 교육과정 개편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

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4.0 환

경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과학, 수학, 영어의 최근 커리큘럼

을 분석했다.

학제 개편 이후 필리핀 학생들의 평가 결과 및 학생들의 준비에 관한 연

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Perante(2022)는 필리핀 동부 비사야 지역의

K+12 학제를 2020학년도에 졸업한 공학 대학 1학년 신입생의 수학적, 분



- 6 -

석적 준비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의 수학적 준비

가 되지 않았었다. 이 논문은 비사야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필리핀의 공

학 대학 학생들이 수학적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Pagulayan,

Asuncion, Tamayao, Vecaldo, Mamba와 Paat(2021)는 학생의 경제적 자본

과 문화적 자본과 학생의 대학 준비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필리핀

루손섬의 북동쪽에 위치한 카가얀 밸리(Cagayan Valley) 지역의 한 주립

대학에 재학 중인 K+12 졸업생 6,62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

구 결과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에 따라 학생의 대학 준비도가 달라짐

을 알 수 있으므로, 추후 필리핀 전체 학생의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에 따른 학생의 대학 준비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에서 학제가 변경된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 변경된 K+12 학제

로 인한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필리핀의 학제가 어떠한

배경에서 변경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자원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자원 및 분석틀

가. 사회학적 제도주의

신제도주의는 개인 행위와 개인 간 상호작용을 ‘맥락(context)’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맥락은 곧 제도를 의미한다(하연섭, 2016). 신제도주의는 조

직연구에서 조직 환경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조직을 단순한 생산체계가 아닌 사회적·문화적 체계로 인식하여 이해의 장

을 넓혀나가고 있다(Scott, 2001). 신제도주의에는 역사학적 제도주의, 합리

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있다. 특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문화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며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만 아

니라 인간의 행위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상징체계나 인지적 기초, 도덕

적 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Campbell, 2001). 제도는 단지 규칙, 조직의 표

준, 절차와 통치구조뿐만 아니라, 관습과 습관으로 행위를 규정하기도 한다

(DiMaggio와 Powell, 1983). Meyer와 Rowan(1977)은 조직이 사회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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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되고 제도화된 지배적인 개념이 정의하는 실행과 절차를 채택하게

되며, 실행과 절차가 가져다주는 정당성으로 채택한다. 조직은 사회적 압력

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공유된 인지를 조직의 구조를 채택하

게 된다(Meyer와 Rowan, 1977). 제도화된 산출, 서비스 기법, 프로그램과

정책은 강력한 신화로 기능하여 조직들은 효율성을 위하기보다 사회적 정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에 순응하게 된다(하연섭, 2016). 인간의 행위는

개인이 속한 사회관계 안에서 정당성에 따라 적응한다. 즉, 선택보다는 당

연시되는 인지 대상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따라 ‘왜 현대의 조직들은 자신

들의 구체적인 기능과는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하여

DiMaggio와 Powell(1983)은 동형화, Meyer와 Rowan(1977)은 ‘신화와 의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특성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워싱턴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금융기구, IMF, WB 등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이다. 개발도상국의 발

전 모델로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삼자는 합의를 의미한다. 워싱턴 합의

의 내용으로는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 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경쟁력 있는 환율

제도의 채용, 자본시장과 자유화,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정부예산

삭감, 경제 효율화가 있다. 이는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세계 경제 시스템을 미국의 기업과 자본에

친화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

제 해결을 바라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필리핀의 Jose Maria Sison(호세 마리아 시손)은 신자유주의의 병폐에 대

해 언급한 적 있다. 경제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본가들에게 대중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한다. 필리핀 역시 소수의 엘리트들이 국가의 자원과 사

업을 통제해,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 빈부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천연자원과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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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한다. Sison은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Sannadan와 Lang-ay, 2020). 교육 환경에서의 변화는 기업의 요구에

맞게 수정되고 공장에는 노동력을 공급한다.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경

제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학교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Davies와 Bansel, 2007). 국내 대학들은 똑똑한 졸업생들을

세계적인 대학에 보내고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나은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만 받을 수 있는 기회일 뿐이

며, 대부분의 학교는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함

으로 남아있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는 세계 시장에서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용되는 규칙 혹은 규범이다. 표준 교과과정을 통한 학교 교육 시스템은

국가 상호간의 공통적인 구조를 가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Meyer,

1996).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졌음에도 동형화된 구조를 가진 교육

제도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국가들은 자기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구조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일부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구조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세계 사회의 압력을 견디

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창길, 2008).

다. 교육의 세계화

Spring(2009)은 교육의 세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세계 문화 이론'과 '

교육적 차용'이라는 유용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세계 문화 이론가들의 기

본적인 생각은 대중 교육의 확산과 획일적인 교육과정은 국가라는 서구적

개념의 확산에 수반되었고 국가 정책 지도자들은 최고의 교육 관행의 세계

적 흐름에서 선택한다. 세계 문화 이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 교육적인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서 공통된 세계 문화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세계 교육 문화가 존재한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교육제도

와 제도가 있지만, 이들 국가의 제도와 제도는 장기적으로 공통의 이상적

인 형태로 그려지는 것처럼 융합되어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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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세계화, 기술 진보, 교직의 평등주의 원칙 추진, 변혁적 교육과 같

은 사회 정치, 경제, 기술 및 학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와 요구에 시달리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21세기 세계에서 번영할 준비가 된 평생

학습자를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이 스스로 설계하도록 압

박하였다(Abisaki, 2015; Laal, 2013).

K+12 학제를 시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수용하고, 인력을 대체하고, 기술력

개발을 강조하는 변화(Sannadan와 Lang-ay, 2020)는 필리핀의 교육이 신

자유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Sison(2015)은 초등 교

육에서 상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학교 개혁의 예시로 간

주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가 단지 세계화에 따라가기 위함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시장에 숙련된 노동력을 더 많이 비축하고, 임금을 낮추

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유능

한 노동자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12 학제 중에서 추가

된 2년의 교육 과정은 기술 및 생활 교육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전문

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리핀의 핵심 국가들과 대기

업은 필리핀의 새로운 학제 개편을 반겼다. 호주 국제개발처(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 미국 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세계은행(World Bank)은 필리핀

의 K+12 학제 개편을 반겼다(San Juan, 2015). 필리핀 합동 외국 상공회의

소(Joint Foreign Chambers of the Philippines, JFC)와 필리핀 다국적 기

업 연합 지역 본부는 필리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이하 
DepED)와 K+12를 지지하는 협정각서(MOA)를 체결했다. 새로운 교육 개

혁은 이러한 핵심 국가들과 대기업이 주목할 만한 이점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인상적이지 않은 세계 무역 성장률로 인해 악화된 그들의 수익률

하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필리핀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또 다른 징후는 기술 관련 시간

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 교육 과정의 필수 과정인 인문사회과학을 없앤다는

https://www.deped.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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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전에는 필수 과목이었던 인문사회과학 과목이 중학교와 고등학

교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대학들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더 수

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인문학과 같은 한계적이거나 비판적이라

고 인식되는 프로그램을 제거하였다.

현재의 지역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은 또한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추구하도록 영향을 미쳤고 이민자들의 유출을 증가시켰다. 이민을

발전의 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국제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이민 정책이 다른 이민자 파견 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필리핀의 2년제 고등학교의 트랙 기반 기술화 교육 과정은 대부분 외국 자

본가 기업과 현지 파트너의 구체적인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홍

콩, 싱가포르는 필리핀 교육의 기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부터 이익

을 얻을 것이다. 가사 서비스, 도축 작업, 용접, 서비스직 및 돌봄과 같은

국가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여러 과정은 터무니없이 해외 직종에만 적합

하며 간호사 및 콜센터 서비스와 같은 해외 사업에만 도움이 되고 있다.

필리핀 K+12 프로학제의 노동 수출 지향성은 시작부터 분명했으며, 정책

으로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1990년 태국 좀티센에서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및 세

계은행이 공동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 회의, 좀티엔 회의를 개

최했다. 처음 시작된 국제 이니셔티브로 확장된 학습 비전을 지지하고,

2010년 말까지 초등 교육을 보편화하고 문맹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10년 후, 많은 국가들이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국 정부, 시

민 사회 단체 및 개발 기관의 광범위한 연합체가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다

시 만나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달성하

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 EFA는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세계교육포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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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 세계 국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가지 의제인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설정하였다. UN

이 수십 년 동안 수행한 작업을 기반으로 SDGs가 시작되었고, 2030년까지

17가지 목표와 세부 목표 169가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SDGs 4번 목표는 교육에 관한 목표

로, 초등 교육에 초점을 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발전하여 더 포괄적인 범주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

근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초등 및 중등 교육뿐 아니라 취학 전 교육 접근

성,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등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의 기회 제공을 강

조한다. 또한, 교육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보장 이

슈도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모

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오랜 시간 유지해오던 10년 학제에서 K+12

학제로 개편하였다.

라. 동형화 이론

각 정부는 이질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질적인 정부들이 실제

장으로 구조화되면서 정부들 간의 정책을 서로 유사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

이 생긴다. 이러한 힘에 의해 조직은 제도적으로 동형화된다(DiMaggio와

Powell, 1983). 동형화가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은 정치적 압력과 정당성

문제에서 야기되는 ‘강제적 동형화’,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적인 대응에서

초래되는 ‘모방적 동형화’, 전문화와 연관되는 ‘규범적 압력’이다(유홍준·정

태인, 2013). 동형화(isomorphism)는 어떤 조직이 동일한 환경조건에 직면

한 다른 조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사성은 시

간이 경과됨에 따라 확대･강화되는 경향이 있다(Lowndes와 Roberts,

2013).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0년 이상 동안 모든 수준의 교육을 확

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ADB는 교육의 질, 시스템과 거버

넌스, 공평한 접근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에게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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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면서, 몽골, 터키, 필리핀 등에서 K+12 학제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 동형화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국가가 교

육 과정을 업데이트하고, 교사의 질을 개선하고, 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더

많은 재정 자원을 동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K+12 학제로 개편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재정과 인적 자원이 동반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이유가 존재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 세계 경쟁력에 관한 우려와

불평등 증가는 개발 의제를 주도한다. ADB는 K+12 학제에 대해 다양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K+12 학제로 개편되면, 국제 기준과 동일시

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더 많은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더 강한 국가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기술 숙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가 놓인 상황과

자원의 차이로 인해 K+12 학제를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과 크게 다를 수 있다(Sarvi, Munger 와 Pillay, 2015).

마. 탈동형화 이론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한 순응과 불응이 동시에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 여기에는 각 시점에 조직을 둘러싼 특정한 맥락과 장기적 생존을 향한

조직구성원들의 상황 판단이 양자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선택하는 조직의

행동을 결정한다(Oliver, 1991). Meyer와 Rowan(1977)은 조직 내부에서 기

술적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탈동형화

(decoupling) 현상이 발생하며, 제도화된 공식구조의 채택과 실질적인 실행

이라는 서로 다른 의사 결정이 제도적 탈동형화의 핵심 요소라고 지목하였

다(Meyer와 Rowan, 1977). 채택과 실행이라는 구분은 신제도주의 사회학

적 제도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인 조직의 이익 추구 행위의 무시,

미시적 수준의 행위 무시, 권력 현상의 무시와 환경에 대한 개인과 조직의

영향력 무시 등의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하연섭, 2016).

조직은 하나의 주어진 제도의 장 또는 활동 영역에서 모든 조직이 제도화

압력에 영향을 받더라도,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이 과정을 경험하거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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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Scott, 2001). 이는 조직이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기술, 전략, 경영기법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을 채택하는 의사 결

정이 일상적 조직 활동과 통합되지 않는 ‘의례’와 ‘신화’에 불과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Meyer와 Rowan, 1977). 탈동형화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

이고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동형화에 불응하여 합리적 효율성을 찾

는 과정에서 발생한다(Meyer 와 Rowan, 1977). 특히, 조직 외부에서 제도

적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식구조의 채택

은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 그 구조가 실제로 활용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탈동형화는 조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유용한 대

안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정장훈·조문식·장용석, 2011). 현

실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새로운 제도는 기관

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수성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 다

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강경애, 2019).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조직의 기

술적 관행을 개편하고 조정하는 일은 상당한 자원과 노력, 시간 등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Mayer 와 Rowan, 1977). 이를 해결하고자 조직은 외부적으로는 동형화에

순응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동형화에 불응하

여 조직만의 독특성과 개별성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바. 분석틀

교육 시스템의 개선과 개혁은 종종 효과적이기 위해 일관성이 있어야 하

는 제도적 하향식 변화로 여겨진다. 시스템 및 전국적인 프로그램은 종종

학교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더 쉬운 접근을 제공하며, 양질의 교육

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Kremer, 2003).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러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학교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지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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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시험 점수를 통해 측정되는 학생 성취도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Ganimian 와 Murnane, 2016). 비록 연구들이 물리적

및 인적 자원의 효과, 더 나은 학교 인프라, 그리고 개선된 교육학을 보여

주지만(Glewe와 Muralidharan, 2016; Masino와 Nino-Zarazua, 2016), 그러

한 개입은 종종 다른 개발도상국이 제시하는 사회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Chimombo, 2005). 또한 특정 학교 유형, 위치 및 인구에

대해 특정 할당과 개입을 더 긴급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국가 교육 시스템

내에서 현저한 차이가 식별된다(Trinidad, 2020).

< 그림 1. 이론적 분석틀 >

DiMaggio와 Powell(1983)의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재구성

본 분석틀은 DiMaggio와 Powell(1983)가 제시한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

중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필리핀이 동형화 압력에 순응 또는 불응을 선택하여 나타나는 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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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탈동형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리핀의 K+12 학제는 교육의 세계화와 ADB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동형

화 되었다. 하지만 필리핀만의 독특한 측면이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체제

라는 것과 민족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다(Okabe, 2013).

이러한 독특한 측면들로 필리핀만의 12년 학제로 탄생하였다. 빈부격차, 공

립과 사립간의 격차, 지역간 격차 등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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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K+12 학제로의 전환이 모두를 위한 교육에 기여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필리

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화되었을 때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

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사

용하여 위와 같은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 국제 교육 평가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학제를 개편한 이후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를 알기 위해서 교실당 학생 수, 학생의 중퇴율, 교사 증·감수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제 개편 전·후의 성적을 대조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

제 평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방법에서는 학제 개편 이후에 졸업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K+12

학제에 재학 중인 학생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후 몇 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인터뷰)을 진행하였다.

학제 개편의 영향을 받은 학부모와 교사 또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필리핀의 고질적 문제로 언급되는 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 격차를 실

제로 파악하기 위하여 공립 학교의 교사, 사립학교의 교사, 공립 학교 학생

의 학부모, 사립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분류하여 심층 면접(인터뷰)을 진행

하였다. 2022년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필리

핀의 메트로 마닐라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현지 조사 기간에 설문지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K+12 학제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 궁극적으로 K+12가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탐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이후 학교의 유형 및 지역에 따라 교육의 여건

및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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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필리핀 전역 60명

학생 인터뷰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10명 선정

(재학생 : 공립 학교 3명, 사립학교 3명)

(졸업생: 공립 학교 2명, 사립학교 2명)

학부모 인터뷰
마닐라, 학생 인터뷰 대상자의 학부모 5명

(공립 학교 2명, 사립학교 3명)

교사 인터뷰 마닐라의 공립 학교 교사 5명, 사립학교 교사 5명

< 표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

1) 설문 조사 연구

가. 연구 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필리핀의 학제 개편의 영향을 받은 01년생 이후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필리핀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6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나. 표집 방법

설문지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번역하여 구성하였다. 표집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필리핀 학생 60명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

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실시하였다.

다. 자료 분석

설문조사 분석은 구글 설문지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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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면접 연구

가. 연구 참여자

학생 - 심층 면접 참여자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6명을 선정하였다. 설

문조사 참여자 중 면접 요구에 동의하고, K+12 학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공립 학교 학생 3명과 사립학교 학생 3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K+12 학

제 졸업생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공립 학교 졸업생 2명과 사립학교 졸업생

2명을 선정하였다.

학부모 – 심층 면접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재학생의 부모님들을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를 거절한 1명의 학부모를 제외하고, 자녀가 공

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2명과 자녀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3

명을 선정하였다.

교사 –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 교사를 각각 5명씩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1) 필리핀 공교육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에도 공교육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 (2) 10년 학제 커리큘럼에서 현재

K+12 학제 커리큘럼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나. 분석 방법

마닐라에서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마닐라 전역의 공

립 학교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선정하였다. 면접

조사는 마닐라에서의 대면 면접과 ZOO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2022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인

터뷰 날짜와 시간은 참석자들의 편의에 따라 개별 일정을 잡았다. 또한, 참

가자들의 참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신원은 익명으로 유지됨

을 명시했다. 면접 시간은 40~60분 소요되었다. 면접 조사는 영어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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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영어가 서툰 일부 학부모와의 면접 조사는 현지 통역을 통해 영어

와 타갈로그어로 진행하였다.

대면 인터뷰는 녹음기를 사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비대면의 경

우 인터뷰 내용은 ZOOM 녹화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과 화면을 녹화하였다.

녹화와 녹음에 대해서는 참가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 질문지를 중

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반구조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에

게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K+12 학제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 궁극적으로

K+12가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탐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

았다. 학부모에게는 K+12 학제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 궁극적으로 K+12가

자녀의 진로 및 직업 탐색과 연관이 있는지, 자녀들의 교육비에 관한 것을

물어보았다. 교사에게는 새로운 커리큘럼 정책으로 전환되던 당시 겪었던

어려움, 전환 전·후의 학생들의 성과, 전환 이후 수업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질문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필리핀의 학제 개편 이후

정부의 목표대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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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필리핀의 K+12 학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의 차별

점을 두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은 필리핀의 교육

역사와 K+12 학제 변경의 배경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필리핀이 본질적

으로 가지고 있던 교육 이슈와 K+12 학제의 변경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

장은 학제 변경 이후 필리핀 교육 환경의 이상과 현실적 한계에 관해 기술

하였다. 다양한 국제 평가의 참여와 필리핀 교육의 현주소를 서술하였다.

학교 인프라와 교원의 확대를 노력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데 겪는 한계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했던 학생들의 졸업 이후 취업 연계와 관련된

한계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제4장은 교육 현장에서의 ‘모두를 위한 교

육’의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 인프라가 확충과 필리핀 정부 제정

의 문제와 제도변화 없는 체로의 교원 수급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형화 현상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모두를 위

한 시작으로 K+12 학제가 시작되었지만, 다수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정리하면

서, 필리핀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표준화 정책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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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12 학제 변경의 배경

1. 필리핀의 교육 역사와 쟁점

1) 필리핀의 대중 교육 역사 및 쟁점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필리핀은 크게 루손(Luzon), 비사야

(Visayas), 민다나오(Mindanao) 제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300년 이상 스페인의 식민 지배받았으며, 이후 미국과 일본

의 식민 지배도 받게 된다. 필리핀의 문화는 스페인, 미국, 일본의 문화에

의해 덧입혀졌고, 각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필리핀의 공식 교육 제도 역시

스페인 식민 시기부터 일본 식민 시기까지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3번의

식민 지배 동안 필리핀의 교육 제도는 정부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필리핀

청년이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강조해왔다(Isidro, 1957).

필리핀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을 두려워했던 스페인 사람들은, 불충분하

며, 억제되고, 통제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DepEd, website). 스페인의 식

민지 계획의 연장선에 있었기에,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경건

한 기능의 암기에 중점을 맞추어 공립 학교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스페인

어와 라틴 알파벳을 가르치기 위해 스페인 선교사가 투입되었다.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지만, 스페인 교육 제도는 필리핀 사람

들의 정신세계의 전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은 모

두 기독교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17세기 이전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성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였으므로 여자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고, 1589년이 되어서야 설립되었다. 「1863년 교육 법

령(Education Decree of 1863)」이 만들어진 후에야 일반 학교가 창설되었

고, 필리핀 학생들은 3년간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Musa 와 Ziatdinov, 2012).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이 제정한 아동이 초등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1863년 12월 20일 제정)으로

인해 필리핀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구조화된 교육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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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군대를 몰아낸 미국은 필리핀 내 스페인학교를 폐쇄하고 미국식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는 서구식과 동양식이 절충된 학교 교육 형태를 띤

다. 이 시기에 미국은 필리핀의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필리핀의

영어를 공식 언어로 선택했으며, 영어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사용되었

다(Isidro, 1957). 학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군을 지정

하고, 학교를 구분하였다(Llego, 2017). 필리핀위원회를 통해 미국은 고도

중앙화된 공립 학교 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교원 부족 문제가 야기되었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600명의 교사를 채용하였다(DepEd

website). 공립 초등학교 입학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1948년 300만 명

으로 증가해 일부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40년 교육법

(Education Act of 1940)」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7학년 과정을 없애는 것이다.

일본은 이전에 필리핀을 점령한 서양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의존하지

않고, 필리핀 독자적인 문화를 기르기를 원하였다. 일본은 필리핀을 동아시

아 공동 번영권의 일부로 여겨, 양국 간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Dacumos, 2015). 일본 정부의 지지를 받아 DepED가 설립되었고, ‘일에

대한 열정과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교육 목표를 세우게 된다(Musa와

Ziatdinov, 2012). 필리핀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을 했으며, 물질주의

와 직업관 등을 강조하였다(김동엽, 정법모, 2012). 교육 언어로는 영어 대

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국민에게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87

년 필리핀 헌법의 개혁은 기초 교육을 의무화했다. 공립 학교의 초등 교육

은 무료로 의무화되었고, 공립 학교의 중등 교육도 의무화되지는 않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헌법 개혁은 필리핀 국민이 기초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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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제 개편 전 교육 이슈

필리핀 교육 제도는 식민주의, 문화적 긴급성, 그리고 세계 경쟁력에 대한

요구와 같은 요소들의 산물이다. 스페인, 미국, 일본 세력에 의해 점령된

이 나라의 역사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교육 조직은 가톨릭 학교의 보급, 보

편적인 기초 교육, 영어 교육,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반영한다.

필리핀은 학제 개편 전부터 교육 분야에 있어 수년간 재정 부족을 경험하

고 있다. 이는 질 높은 교사의 부족과 교육적 자원 부족 사태가 필리핀의

저학력 구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Philippine Rights Organization,

2010). Philippine Rights Organization(2010)이 제시하는 교육 통계에 따르

면, 필리핀의 교육은 항상 예산 및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표2. 필리핀의 TIMSS 2003 결과와 TIMSS 2008 결과 비교 >

학제 개편 전 필리핀은 2003년과 2008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

제 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에 참여하였다. 다른 나라와의 수학 및 과학 성적을 비교했을 때,

과목 점수
국제

평균
순위 참여국

2003년

초등학교

4학년

수학 358 495 23 25

과학 332 489 23 25

중등학교

2학년

수학 378 466 34 38

과학 377 473 43 46

2008년 고급수학 355 500 10 10

출처: TIMSS 2003, TIM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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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국제 평균보다 저조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 순위에서 하

위였다. 2003년 전체 참여국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및 과학은 23위

(뒤에서 3등)를 차지했으며, 중등학교 2학년 수학 성적은 전체에서 34등(뒤

에서 5등), 과학 성적은 43등(뒤에서 4등)을 차지했다. 2008년 고급수학의

경우 참여한 10개국 가운데 10등을 차지했다.

학제 개편 전 필리핀에서는 모국어인 타갈로그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수학, 과학 과목의 용어가 생소한 학생들에게 영어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 수학, 과학의 이해도가 차이 났다. 대체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경우 영어 수준이 공립 학교 학생들보다 높았기에 사립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공립 학교 성적보다 우수했다.

또한 필리핀의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했다. 필리핀에서 더 나은 품질의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마닐

라에서는 거의 100%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이수하지만, 동부 비사야 제

도와 민다나오 제도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이수율이 30% 이하

에 불과하다. 필리핀 도시의 학생들은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칠 수 있

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러하지 않았다. 도시 내에

서도 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에서의 격차 역시 지속해서 지적받았다. 공립

학교에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과목

전담 교사가 없어 수학 교사가 과학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기도 한다. 빈곤

지역의 학교에는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이는

교사의 질이 의심되기도 한다. 2003년 필리핀 DepED에 따르면, 필리핀 공

립 학교에는 교사의 수가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실, 책상과 의자,

교과서, 비디오 자료 등 교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한 가정에 아이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1,7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필리핀 공립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고, 연간 인구 성장

률 2.3%로 매년 약 17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 필리핀의 학생은 너무 많

고 교육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교육 배정 예산을 늘린다고 주장

하고 실제로 늘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립 학교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 25 -

부분이 만연하다.

높은 출생률은 필리핀의 낮은 교육 이수율과 중퇴자의 확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2년 필리핀은 초등학교 중퇴율이 6.38%, 중학교 중퇴율이

7.82%이다. 같은 해 유네스코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학교 밖 아동

이 140만 명 있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에

포함된 국가 중 ASEAN 국가는 필리핀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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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12 학제 변경의 배경

필리핀의 기초 교육은 K+12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초등 교육 6

년, 중등 교육 4년으로 총 10년의 기초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를 향한 다른 국가들의 집단적인 움직임과 함께 필리핀은 10년간의

기초 교육을 K+12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교육 개혁을 진행했다. 12년 학

제는 미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캐나다, 중국, 한국, 터키와 같은 전 세계의

많은 교육 기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국민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학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아키노 3세는 기본 교육에 2년을

추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10년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에 우

리와 같은 나라는 세 나라뿐입니다. 다른 두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다. 만약

우리가 학교에서 보낸 세월과 공부의 폭과 깊이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불이

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의 다른 나라들 사람

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래 세

대의 필리핀 사람들이 받을 교육의 견고한 기반입니다."

- Aquino III 대통령 연설 中

DEP ED는 K+12 학제 구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

째, DepED는 필리핀의 기초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필리핀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가장 지장을 주지 않으

며, 정부와 각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고 저렴하며,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리핀의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하게 시키고자 했

다.

둘째, 기초 교육의 질 저하가 필리핀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 점수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를 문제로 여겼다. 기초 교육을 마친 많은 필리핀 졸업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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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초 지식에 대한 충분히 숙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학

생들은 적절한 수업 시간과 과제를 하는 시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 평가에 처음 참여한 필리핀은 국제적 수준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기초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넷째, 기존의 기초 교육은 10년 동안 12년 동안 배울 내용을 가르쳤다. 축

약해서 가르치는 수업과 혼잡한 커리큘럼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혼잡한 교육과정은 교육의 현주소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다섯째, 졸업생의 대부분은 노동력에 들어가기엔 너무 어리다고 판단되었

다. 이는 고등 교육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생산적이거나 착취적인

노동 관행에 취약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에 관

심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의 학제는 기초 교육이 고등 교육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한다. 대부분 부모에게 기초 교육은 대학 교육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

여섯째, 기초 교육 프로그램의 짧은 기간은 또한 수백만 명의 해외 필리

핀 노동자들,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과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리

하게 만든다. 필리핀인들은 10년제 학제가 불충분하다고 보는 다른 나라들

에서 취업하거나 유학할 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제를 졸업

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필리핀 졸업생은 해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받은 기간이 16년인 다른 나라에 비해

필리핀은 14년이므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전문대학(2년) 정도로 인정되

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년제 기초 교육 프로그램

이 있는 나라였다. 이는 ASEAN 국가와 교류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초 교육 프로그램이 필리핀 아이들의 인간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필리핀 사람은 법적으로 18세가 되기 전에는 미성

년자이다. 심리학자들과 교육자들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취업, 고등 교육 분야로의 진학에 대해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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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위의 7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필리핀이 학제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이유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하고 교육의 세계화와 발맞추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유는 모두를 위한 양

질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다. 필리핀의 기본적인 교육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 필리핀 정부는 학제 변경을 선

택했다. 세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이 있다.

1) 국제 경쟁력 강화

표면적으로는 이 개혁이 필리핀 고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추구하는 결과는 K+12 학제가 궁극적으로 교육의 세계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12년 학제는 기초 교육에서 학습하기 가장 알맞은 기간

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표준 기간이다.

워싱턴 협정은 12년간의 기초 교육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긴다. 볼로냐

협정은 유럽 국가에서 대학 입학 및 직업 실습을 위해 12년의 교육을 요구

한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을 확장하고 개선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재

정 자원을 동원하여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필리핀의 교육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었다. 학제 변경 이전

에 필리핀에서는 10학년을 졸업하고 만 16세에 대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

었는데, 이는 외국으로 유학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했었다. 필리핀에서

기본 교육을 마친 경우일지라도 외국 대학에 12년간의 기초 교육 성적을

제출할 수 없었고, 2년의 교육을 추가로 수강해야만 외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인력 수출국의 입장이었고, 기존의 10년 학제

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국에서 바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이 역시

학제 변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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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Nations, 이하 ASEAN)과 큰 연관이 있다.

필리핀이 직면한 또 다른 이슈는 ASEAN+2015이다. ASEAN 경제 공동

체는 2015년에 탄생했다. 이는 ASEAN 10개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의 시

작을 의미한다. 교육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단일

시장과 생산 기반을 갖는다. 이 협정으로 노동, 투자, 자본의 흐름이 더

자유로워졌다. 이 협정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ASEAN 2015 협

정이 체결된다면, 필리핀 사람들은 취업 비자(working visa) 없이 ASEAN

국가 어디에서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ASEAN 2015는 대학 졸업자이든

아니든 현재 필리핀인이 선호하는 도우미 일자리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모

든 종류의 고용을 필리핀 지원자들에게 개방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다

른 ASEAN 국가로 더 쉽게 이동하고, 또 흡수되도록 국제 프레임에 맞추

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필리핀 사람들은 시대와 산업이 필요로 할 것에

대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할 수 있는 ASEAN 지역의 다른 나라

출신의 구직자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K+12 학제 시스템의 시행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리핀 졸업생과 노동자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

기를 바라면서 시작했다.

2)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학제를 개편하기 전에 10년 학제 기간 동안 필리핀의 기초 교육의 질 저

하가 심각했다. 이는 필리핀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 점수로 나타났는데, 기

초 교육을 마친 많은 학생이 기초역량을 충분히 숙달하지 못했다.

2009~2010학년도 6학년 국가시험(NAT) 합격률은 69.21%에 불과했다. 이

는 이미 2005~2006학년도 합격률보다 24% 향상된 수치이긴 하지만 실질적

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2009~2010학년도

의 고등학교 NAT 합격률은 46.38%로 2008~2009학년도의 합격률인

47.40%보다 약간 감소했다. 또한 필리핀은 기본 교육을 10년 이수하고 졸

업하는 학생들의 높은 비율이 기초학력이 미달된 상태였다. 이는 기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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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졸업하

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국내 평가 이외의 국제적 평가는 TIMSS 2003년 결과와 TIMSS 2008년

고급 평가가 유일하지만, 이 평가에서도 참담한 결과를 받았다. 초등학교 4

학년의 경우 필리핀은 수학과 과학에서 모두 25개 참가국 중 23위를 차지

했다. 8학년(중학교 2학년)의 경우 필리핀은 수학에서 38개국 중 34위, 과

학에서 46개국 중 43위로 평가했다. 2008년 고등수학 부문에 과학고만 참

여한 가운데서도 필리핀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내와 국외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기초역량 평가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게 해준다. 이러한 교육 질 저하를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필리핀 정부는 K+12 학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다른

나라에서 12년을 가르치는 기초 교육을 단지 10년 만에 가르쳤기 때문에,

축약한 수업으로 교육 커리큘럼은 복잡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

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0년 학제를 12년 학제로 개편하여, 필리핀 학

생들이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10년 학제 졸업자들은 직업 세계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능

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정서적 성숙도도 낮았다. 학제 개편 전 실업자

의 약 70.9%는 고등학교 졸업자였고, 실업자의 80%는 15~34세였다. 대학

진학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생산적이거나 착취적인 노동 관행에 취

약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경제적 기회의 가용성은 기여하지만, 이러한 상

황은 노동과 교육 시장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기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습을

기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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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내에서의 직업 교육 강화

DepED(2010)의 토론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K+12의 다음과 같은 이점

이 강조된다. 졸업생들은 이제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술자, 건

축가, 의사 등과 같은 필리핀 졸업생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문가로 인

정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외국인 학교의 입학 요건

을 충족시킬 것이다. 필리핀의 교육 시스템은 국제 기준에 필적할 것이다.

K+12는 워싱턴 협정과 볼로냐 협정에 따라 필리핀 졸업생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상호 인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K+12 시스템이 학

생들의 관심 분야를 넓혔다고 생각했다. 유학을 가거나 대학 진학을 요구

하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학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나이에 기초하여,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은 18세 미만

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서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도 노동에 직면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언급한다(Lapus, 2008).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내는 제한된

시간은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일을 훈련하기

에는 충분하지 않다(DepEd, 2010). 게다가, 고교 졸업장을 받고 실직 상태

에 있는 필리핀인이 2백만 명이며, 그중 4분의 1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

지만 여전히 실직 상태에 놓여있다(Torrevillas, 2017). 노동에 직면할 준비

를 할 수 있게 고등학교 내에서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이나 다중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K+12 학제는 이러한 스타일이나 잠재력을 인정해줄 것을 약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존 시스템과 달리 K+12에서는 각 학생이 SHS

과정을 마친 후 대학에 진학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

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업 트랙 이외의 트랙을 선택할 경우 대

학 교육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생산적인 직업

을 가지고 착취 노동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ASEAN 2015 협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ASEAN 각

국에서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강화하였다.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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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당당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

육 과정에 특정 분야를 가르치고, 기술을 갖출 수 있게 기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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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12 학제 변경 내용

1) K+12 학제의 기본 교육 커리큘럼

필리핀은 오랜 시간 10년 학제를 유지했다. 기존 학제는 초등학교 과정 6

년과 중등학교 과정 4년으로 10년이었다. 만 6세에 입학해 10학년을 졸업

한 만 16세에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했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이유로, 필리

핀 교육부(DepEd)는 2012년 필리핀 학제를 K+12로 개편했다.

< 표3. K+12 기본 교육 커리큘럼 >

유치원

(kindergarten)
* 1년 의무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1학년

(Grade 1)

2학년

(Grade 2)

3학년

(Grade 3)

4학년

(Grade 4)

5학년

(Grade 5)

6학년

(Grade 6)

중학교

(Junior High

School)

7학년

(Grade 7)

8학년 (Grade

8)

9학년 (Grade

9)

10학년

(Grade 10)

고등학교

(Senior High

School)

11학년

(Grade 11)

12 학년

(Grade 12)

학업 트랙 비학업 트랙

회계 및

비즈니스 관리,

인문사회과학,

공학 계열

농어업,

정보통신기술,

소비자학,

산업 예술

예술 (디자인) 체육

출처: 필리핀 교육부DepED,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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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 학제란, 유치원(kindergarten)부터 12학년(Grade 12)까지 교육을 일

컫는다. 유치원 1년 과정에서 12년 교육과정까지 13년을 의미한다. 17세까

지의 중등 교육의 연장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일치하게

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2년 유치원 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치원 과정을 기

본 교육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서 유치원 과정은 초등학교 입

학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12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과정 6년, 중등

학교 과정 4년, 고등학교 과정 2년이다. 중등교육을 2년 연장하는 것은 교

육과정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년 안에 가르쳐야 했던

내용이 이제는 6년 동안 가르치게 되었다. K+12 학제는 유치원에서 초등

학교, 고등학교까지 원활한 교육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한다.

K+12 학제 이후 신설된 2년의 고등학교(SHS) 과정에서는 컴퓨터, 보건 등

의 기초적인 기술교육을 가르친다.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하면, 학업 트랙과

비학업 트랙을 선택하게 된다. 학업 트랙을 선택하면 회계 및 비즈니스 관

리 (Accountancy and Business Management, 이하 ABM), 인문사회과학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하 HUMSS), 과학, 기술, 공학 및 수

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이하 STEM) 중

하나를 다시 선택한다. 비학업 트랙에는 기술과 예술(DESIGN), 스포츠

(SPORTs) 트랙이 있다. 기술 트랙(TVL)에는 농어업(Agri-Fishery), 정보

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소비자학

(Home Economics), 산업 예술(Industrial Arts)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면 취업과 대학 진학 중 하나를 고른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는 모든 학생이 졸업 이후의 삶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졸업

이후 취업을 바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을 제공한다.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이후 전

공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전공 희망 분야의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졸업

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것이며, 고등 교육을 받거나 취업할 때 전

문성에 있어 중간 수준의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 자격증이

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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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12 학제의 특징

K+12 학제는 크게 6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다. 둘째, 학습자와 관련된 커리큘럼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셋째, 통합적이

고 원활한 학습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수업을 나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다. 넷째,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다국어 교육이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준

비 기간으로 고등학교 과정 2년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발

전된 필리핀인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징을 각 학교 단계별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가. 유치원

2012년 1월 20일, 공화국 법률 제10157호(유치원 교육을 기본 교육 제도로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충당하는 법률)가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다음

과 같이 선언한다. 2015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을 달성하기

위한 MDGs에 따라, 모든 어린이에게 접근 가능한 의무 및 의무 유치원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선언

한다. 제정자와 함께 그 법의 시행으로, 유치원 교육은 이제 무료이고 의무

적이다. 유치원 교육은 기본 교육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이다. 유아기에는

뇌가 어른 크기의 60~70%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사람의 미래 생리

적 발달과 성장에 중요하다. 유치원에서 학생들은 모국어로 게임, 노래, 춤

을 통해 알파벳, 숫자, 모양 및 색상을 배운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아이

들이 초등 교육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 초등 교육

중등 교육과 달리 초등 교육은 K+12 학제에 따라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

나 교육의 매체는 크게 바뀌었다. 새롭게 변경된 학제에서는 초등학교 1~3

학년을 위한 모국어 기반 다국어 교육이 시행된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이

중언어 교육을 제공했지만, 이중언어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언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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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리핀의 맥락에서 항상 잘 작동하지는 않았다. 필리핀은 다언어·다민

족 국가로 타갈로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따라서

타갈로그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영어와 타갈로그어로 수업을 들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Ricardo 2008). 지방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국어 이외에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제2,

제3 언어로 배워야 했다.

< 표4. 각 지역의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12개의 주요 언어 (1~3학년) >

K+12 학제는 1~3학년의 교육 매체로 사용되는 지역 언어의 수를 확장한

다. 타갈로그어와 영어와 함께, 11개의 다른 언어들이 사용될 것이다 [표

4]. 이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교실 수업을 더 잘 따를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4학년 수업 시간부터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사용하게 된다.

다. 중등 교육

K+12 학제에 따른 필리핀 교육 시스템의 큰 변화는 중등 교육에 있다.

학제 개편 전 필리핀은 기초 교육의 접근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은

대체로 달성되었지만 중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교육 개발 연구의 맥락에서 중등 교육은 초등 및 고등 교육에 비해 가치가

낮은 경향이 있다(Lewin and Caillods 2001). 초등 교육은 보편적 교육에

대한 욕구와 빈곤 해소를 위해 강조되어 왔지만, 고등 교육은 산업 발전과

Tagalog

(타갈로그어)

Cebuano

(세부어)

Meranao

(마라나오어)

Kapampangan

(팜팡가어)

Hiligaynon

(힐리가이논어)

Chabacano

(차바카노어)

Pangasinense

(팡가시난어)

Waray

(와라이어)

Iloko

(일로카노어)

Bahasa-sug

(타우수그어)

Bikol

(비콜어)

Maguindanaoan

(마긴다나오어)

출처: SEAMEO INNOTECH (2012) p. 2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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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등 교육은 그 역할과 그 역

할 사이에 있었다. K+12 학제에 따라 중등 교육의 가치와 역할이 재조명

되고 재평가되어 중대한 변화와 개혁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

은 구조, 교육과정 및 평가에 있다.

< 표5. 중등 교육의 주요 변화: 구조, 커리큘럼 및 평가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6년으로 연장되고 중·고등학교로 나뉘는 것이다.

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받게 된다. 이 평가에

는 적성 검사, 직업 평가 시험, 고등학교를 위한 직업 관심 목록 등이 포함

된다. 관심 직업 목록 선택은 학생들이 전문화 또는 트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된다. 학생들은 이 평가에 맞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전공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각 트랙에 맞춰 11학년과 12학년에

수강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트랙의 과목을 배

우고 실제 경험하게 된다. 기술 트랙을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규 학

년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0학년을 마친 후 학생은 해당 능력

증명서, 자격증(COC) 또는 국가 증명서 레벨 I(NC I)를 취득할 수 있다.

유형 변경 내용

(1) 구조

- 교육의 연장

- 2년을 더해져, 총 6년 과정이 됨

-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뉨

(2) 커리큘럼

설계에 의한 이해(UbD), 원하는 결과 식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및 계획 지침은 학습이 이전에

학습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인 나선형 접근

법으로 대체됨

(3) 평가
국가 성취도 시험은 10학년과 12학년이 끝날 때 시

험으로 대체될 것이다.

출처: SEAMEO INNOTECH (2012) pp. 26-2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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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과정의 기술-직업-생계 트랙을 마친 학생은 기술교육 및 기술 개

발 기관(TESDA)의 역량 기반 평가를 받게 되고, 통과하였을 때 국가 자

격증 레벨 II(NC II)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자격증들은 해당 분야에서 고용

가능성과 연관된다. 또한 기술 및 직업 과정은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연

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 직장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졸업 후

에도 그 회사에 고용될 가능성도 있다.

새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평가 변화와 관련해 기존에 학습한 지식에 대

한 지식의 구축을 강조하는 나선형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수업은

나선형으로 진행되어 가장 단순한 개념부터 더 복잡한 개념까지 학습하게

된다. 유치원 과정부터 12학년까지 연결되어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7학년

부터 10학년까지의 과목들은 나선형으로 연결되어있다. 어느 정도의 레벨

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지식과 기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 하에서, 평가는 10학년 말과 12학년 말의 시험에 기초할 것이다.

이것은 2학년 말에 중등학교 학생들이 치렀던 국가 평가 시험을 대체할 것

이다.

혼잡 해소라는 키워드는 중등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시간의

할당으로 구체화한다. 표 6은 K+12 학제의 시행 전·후에 주별로 할당된 과

목의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새로운 학제에 따라 영어, 필리핀어, 수학의

핵심 과목은 물론 마카바얀(Makabayan2))에 해당하던 일부 과목에 배정되

는 시간이 줄었다. 전반적으로 주당 시간 배분을 줄이면서 교육과정의 복

잡성을 해소했다. 이것은 중등 교육에 2년을 더 추가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게다가, 고등학교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당 시간 할당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업에 할당된 시간의 총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배우는 양은 증가할 것이고, 매주 학생들은 핵심 과목과 일부

다른 수업을 듣는 시간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혼잡하지 않은 교

2) Makabayan은 애국심을 의미한다. 고등학교에서의 마카바얀 교육은 필리핀 중

등 교육의 특징이며 필리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결속과 획일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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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의 핵심 특징이다.

< 표6. 중등 교육의 학습 영역 및 시간 할당 >

K+12 학제에 따라 학생들이 매주 더 천천히,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학

교에서 배우는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

겼다. 예전의 혼잡한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복습하고 흡수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학습이 더 충분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3) Edukasyon sa Pagpapakatao는 "가치 교육"을 의미한다. Pagpapakatao는 그 자체로
"인성"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연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SAMEO INNOTEC 2012: 40). 이
를 도덕이라고 칭하였다.

학습 영역
2002년 교육기본과정

(주당 시간)
K+12 학제

(주당 시간)
영어 (English) 5 4

국어 (Filipino) 4 4

수학 (Mathematics) 5 4

과학 (Science) 6 4

사회 (Araling Panlipunan)

마카바얀

(Makabayan)

4 3

도덕

(Edukasyon sa Pagpapakatao 3))
2-3 2

음악, 예술, 체육, 건강

(Music, Arts, 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 MAPEH

4 4

기술과 생활교육

(Technology and

Livelihood Education)

4 4

출처: SEAMEO INNOTECH (2012) pp. 3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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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12 학제로의 전환

필리핀은 ADB의 투자를 받으면서 2012년 학제 개편을 시작했고, 학제 개

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그림2. K+12 학제의 구현 및 전환 >

의무화된 유치원 교육은 2011~2012학년도에 시작되었다. K+12 학제의 시

행은 2012~2013년 학년도부터 진행되었다. 2012~2013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완전

히 처음 이수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강화된 중등 교육 프로그램 과정인 중학

교 1학년(7학년) 과정을 구현했다. 2013~2014학년도에는 2학년과 8학년이 시작

되었고, 연도별로 3학년&9학년, 4학년&10학년, 5학년&11학년, 6학년&12학년

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학제 K+12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첫 번째

6학년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12학년이 2018년에 졸업했다.

12학년

11학년 6학년

10학년 5학년

9학년 4학년

8학년 3학년

7학년 2학년

1학년
2012~2013

학년도

2013~2014

학년도

2014~2015

학년도

2015~2016

학년도

2016~2017

학년도

2017~2018

학년도

출처: 필리핀 교육부DepED,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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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제 변경 이후 교육 환경의 동형화

학제 변경 이후 필리핀의 교육 환경은 교육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형식적

으로 동형화되고 있다. 첫째, 국제 평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필리핀은

여러 가지 국제 평가에 참여하며 국제 경쟁력을 검증받으려 한다. 둘째, 국

내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교육 예산을 늘리고 교실 인프라를 구축하

고 있다. 그리고 교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취업 교육을 도입했다. 그리고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를 하려는 등 취업 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는 여

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필리핀의 K+12 학제로의

변경 이후 동형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와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1. 국제 평가의 참여와 교육의 현주소

K+12 학제로 개편한 필리핀은 학생들의 성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 평

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이 참여하기 시작한 국제 평가에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동남아시아 기초

학습평가(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이 있다.

PISA는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가이다. PISA는 15세 아동의 읽기, 수학, 과학 지식과 기술을 사용

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2018년에 처음으로

PISA에 합류한 필리핀은 필리핀 학생들이 받고 있는 기초 교육의 질을 세

계화하는 단계로 작용했다. PISA 2021 평가는 코로나 상황으로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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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22년 평가가 진행되었고, 필리핀 역시 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TIMSS는 1995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되며, 수학과 과학 및 읽기 분야에

서 4학년과 8학년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TIMSS Advanced는 중등학

교 마지막 해에 학생들을 위한 고급 수학 및 물리학 성취도를 연구한다.

TIMSS Advanced는 1995년, 2008년, 2015년에 실시되었다. 필리핀은

TIMSS 2003년과 TIMSS Advanced 2008년 참여 이후 TIMSS 2019 평가

에 다시 합류했다.

SEA-PLM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5학년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평

가하기 위해 고안한 대규모 학생 학습 평가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시

행되었으며, 필리핀은 최초의 평가에 참여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는 기

초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12 프로그램의 맥락

에서, 평가 결과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성과를 조사하여 적절하고 대응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혁이 도입되어 교수 및 학습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평가는 모두 비슷한 시기인

2018년과 2019년에 시행되었고, K+12 학제의 졸업생이 나온 2018년 이후

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국제 평가에서 필리핀의 평가를 보

면 다음과 같다.

1)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참여와 교육의 현주소

PISA는 15세 아동의 읽기, 수학, 과학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한다(PISA). 2018년에 처음으로 PISA에 합류

한 필리핀은 필리핀 학생들이 받고 있는 기초 교육의 질을 세계화하는 단

계로 작용했다. 특히, PISA는 의무교육이 거의 끝나가는 학생들을 평가하

며, 필리핀의 PISA 참여는 필리핀 교육부(DeepEd)에게 향상된 교육과정의

효과와 전달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 도구를 제공한다. 필리

핀 교육부(DeepEd)는 PISA 2018 결과를 활용하여 필리핀 학생들이 그들

이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DepEd 명령 제31호(2012-2013학년도 K+12 학제 기초교육과정 시행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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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학년의 시행방침)는 해당 학습분야에 대해 교육 언어가 영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시험은 응시자들이 언어적인 문제를 겪지 않고 PISA 시험

을 공부하기 위해 충분한 영어 이해 수준에 도달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각 영역에서의

전체적인 결과이다. 필리핀 학생들의 평균과 OECD 학생들 평균을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그림3. PISA 2018 읽기, 수학, 과학의 성적 정보>

출처: OECD, PISA 2018 데이터, Table 1.1과 10.1

읽기 성적에서 평균적으로 340점을 받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487점

보다 현저히 낮다. 필리핀 학생들은 수학 영역에서는 평균 353점을 받았는

데, 이는 OECD 평균인 489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필리핀 학생들은

과학 영역에서는 평균 357점을 받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489점보다

현저히 낮았다. 즉,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

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이 OECD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지

만, 필리핀이 읽기 부문에서 최하위, 수학에서 2번째로 최하위라는 점을 고

려하면 평균 시험 점수는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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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필리핀 공립학교 학생의 평균과 사립학교 학생의 평균 비교>

또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

차 역시 주목해야한다. 사립학교의 필리핀 학생들의 읽기 영역에서의 평균

390점으로, 평균 328점인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현저히 높았다. 사립학교 학

생들의 평균 수학 점수는 395점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의 평균 점수 343점보

다 현저히 높았다.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과학 평균 399점은 평균 347점이

었던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현저히 높았다. 세 과목 모두 사립학교의 평균

이 공립학교의 평균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출처: PISA 2018 데이터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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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필리핀 도시와 농촌의 학생 평균 비교>

또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 지역 간의 격차에도 주목

해야 한다. 도시 지역 거주 학생들의 평균 읽기 능력 점수(355점)는 농촌

지역 거주 학생들의 평균 점수(313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도시 지역

학생들의 평균 수학 능력 점수(365점)가 농촌지역 학생(329점)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 도시지역 학생들의 과학 평균 성적은 370점으로 농촌지역 학생

들의 평균 성적(333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이하게도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 학생들의 성적이 약간 높았다. 필리핀에서는 여학생들이 전체

읽기 능력에서 남학생들보다 27점 차이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 남

학생(84.82%)과 여학생(76.90%)의 대다수는 전체 읽기 문해력에서 최소 지

식을 익히지 못했다. 또한 여학생들은 과학 리터러시 평균 점수 359점을

받아 남학생 평균점수(355점)와 다소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심지어는

여학생의 평균 수리능력 점수(358점)가 남학생(346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출처: PISA 2018 데이터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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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필리핀 및 비교 대상국의 15세 인구 대상>

출처: OECD, PISA 2018 데이터 재가공

또한 PISA 2018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PISA 표본으로 대표되

는 15세 인구가 OECD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고,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는 PISA 평가에 참여한 필리핀 15세 인구

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등학생부터 필리핀의 중퇴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필리핀 교육부(DeepEd)가 2018년에 처음으로 PISA에 가입하기로 한 결

정은 필리핀 기초 교육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한 걸음이다. 교육의 변화

와 함께, 세계 표준도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선을 위한 격차와 영역에

대한 완전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DeepEd)는 PISA에 가입함

으로써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 평가를

활용하여 자체 국가 평가를 보완한다. 학습자들은 국가 성취도 시험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성적을 거두었다. 교육부(DeepEd)는 이것이 PISA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고, 기초 교육의 질적 기준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 엄

청난 과제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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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MSS 재참여와 성적 하락의 결과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ren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nce Study, TIMSS)는 국제 교육평가위원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가 실시하는 프로젝트다. 국제 교육평가 위원회는 학생의 교

육 성취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기관이

다(TIMSS 홈페이지). TIMSS는 다양한 국가들이 수학과 과학 분야의 국

제 교육 성취 수준에 초점에 도달하는지 알아보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아래 표는 필리핀이 최초로 평가에 참여한 2003년과 필리핀이 가장 최근

에 참여한 2019년 평가를 비교하여 학제 개편 전·후 필리핀 학생들의 성취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7. TIMSS 2003 및 TIMSS 20019 수학 성적 비교>

출처: TIMSS 2003 데이터 및 TIMSS 20019 데이터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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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8. TIMSS 2003 및 TIMSS 20019 과학 성적 비교>

2003년 필리핀이 받은 성적은 하위였다. 초등 4학년은 수학 및 과학에서

뒤에서 3등, 중등 2학년(8학년)은 과학에서는 뒤에서 4등, 수학에서는 5등

을 기록했다. 학제 개편 이후에 재참여한 필리핀의 성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성적이 하락하여 참여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

다. 학제 개편 전과 후의 필리핀 학생들은 기초 수준인 400점을 받지 못하

고 있다.

2019년의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너무 낮아 점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학생 비율이 15%초과 25% 이하로 신뢰도를 판단

하기 어려웠다. 수학 성취수준에 따른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수준(400

점) 이상 을 받은 학생은 19%, 보통 수준(475점) 이상은 6%, 우수 수준

(550점) 이상은 1%였다. 과학 성취도는 너무 낮아 점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학생 비율이 25%를 초과하여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2003

출처: TIMSS 2003 데이터 및 TIMSS 20019 데이터 재가공



- 49 -

년 평가의 수학 성적에서는 수월수준(625점) 이상이 1%, 우수 수준(550점)

이상이 5%, 보통 수준(475점) 이상이 15%, 기초 수준(400점) 이상이 34%

있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과학 성취수준에 따른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수준(40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13%, 보통 수준(475점) 이상은 5%, 우수 수준(550점) 이상은 1%였

다. 2003년 평가의 과학 성적에서는 수월수준(625점) 이상이 2%, 우수 수

준(550점) 이상이 6%, 보통 수준(475점) 이상이 19%, 기초 수준(400점)

이상이 34% 있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 그림9. 과학 수업 시간과 과학 성적의 관계 >

출처: Timss 2019 데이터 자료

하지만 필리핀은 4학년 학생들을 1년에 1,225시간을 가르쳤고,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다. 특히 과학은 1년에 158시간을

가르쳤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TIMSS 2019의 과학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TIMSS 2019에 따르면 4학년 학생 중 81%가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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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연산을 수행하거나 간단한 단어 문제를 풀거나 막대 그래프와 표를

읽을 수 없다. 무려 87%가 기초 과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필리핀의

교실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국제 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TIMSS 2019에 따르면 4학년 학생의 3분의 1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피

곤함을 느끼며 학교에 도착한다고 밝혔고, 29%는 자신이 피곤하다고 말했

다. 또 학생들은 항상 또는 거의 항상 배가 고팠다. 집에 있는 자원도 중요

할 수 있다. 또한 TIMSS 2019에 따르면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 집에는

책이 부족하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 즉, 교육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

하다.

3)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의 참여와 암담한 결과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별 교육 과정 분석을 거쳐 개발되었다.

2019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4년 주기로 2023년에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SEA-PLM은 주로 읽기, 쓰기, 수학 및 세계 시민권(GC) 영역에서 학습

결과를 측정한다. SEA-PLM은 맥락 분석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장을 위한 배경 질문서도 포함했다. 더 중요한 것은, SEA-PLM이 저학

년이 끝나고 초등교육이 끝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SDG) 4.1.1에 제시된

최소 숙련도 지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필리핀 교육부(DepEd)는 필리핀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 교육에서 학습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가 교육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

터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

은 2018-2019학년도 SEA-PLM의 첫 번째 평가에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참가했다. 필리핀은 4학년부터 영어를 공식

언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언어로 영어가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

다. 하지만, 필리핀 5학년 학생의 절대다수(93%)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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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육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그림10.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 필리핀 결과 >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읽기 능력 평가에서 필리핀 5학년 학생

들의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참가국 6개국의 평균인 300점 이하의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평가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ASEAN 지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필리핀 5학년 학생의 거

의 절반(46%)이 글쓰기 능력에서 가장 낮은 숙련도에 속했다. 필리핀 5학

년 학생들 중 6%만이 5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글쓰기 능력을 보여주었

다. 수학 평가에서는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 288점을 받았고, 이

는 6개 참가국의 평균점수(300점)보다 낮게 달성했다.

5학년 필리핀 여자아이들은 3개 영역 모두에서 남자아이들을 크게 앞질렀

다. 가장 큰 차이는 쓰기 능력에서 찾을 수 있는 반면, 가장 작은 차이는

수학적 능력에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기초학습평가(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출처: TIMSS 2003 데이터 및 TIMSS 20019 데이터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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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s, SEA-PLM)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격차가 언급되었다.

필리핀 5학년 학생들 중 공립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10명 중 9명이었다. 전

반적으로, 사립학교의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은 세 영역 모두에서 공립학교

의 학생들을 크게 앞질렀다. 둘 사이의 격차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에서

더 두드러졌다.

또한 지역간의 격차 역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필리핀 5학년 학생

들의 성적을 3개 영역에 걸쳐 조사한 결과, 행정 구역별로 학생들의 숙련

도 분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등 전환

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5학년 학생이 많은 지역이 있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세 영역

모두에서 시골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학교 위치가 학생들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그림11. ASEAN의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 사이의 점수 차이>

출처: SEA-PLM 2019 데이터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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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부유한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 사이에 격차는 ASEAN 6개국

가운데 필리핀이 가장 컸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위 4분의 1과 하위 4분

의 1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읽기 영역에서는 30, 쓰기

영역에서는 34, 수학 영역에서는 26이었다. 필리핀보다 GDP가 낮은 캄보

디아, 라오스보다 높은 수치였다. 학습 자료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학

생들은 같은 학습 자료에 덜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평균적으로 지역 내 가용 자원이 적은 학교는 가용 자원이 많은 학교보다

세 영역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낮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용 자원

이 적은 학교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 필리핀 5학년 학생들의 대다수는 영어(73.8%)와 수학

(71.8%) 학습 영역에서 학생 한 명당 한 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었다. 다

만 필리핀 5학년 학생 100명 중 8명 정도가 2명 이상과 읽기·수학 교과서

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자신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은 세 영역에서 훨씬 더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SEA-PLM 2019 평균 참가국보다 학생들의 수면 부족, 수업 중

배고픔, 학생들의 결석, 수업 방해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학

생의 태도, 교사의 실천, 학부모의 참여는 인지발달에 중요한 것으로 밝혀

진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

인들이 필리핀의 5학년 학습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은 학습 전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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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가지 평가에 드러난 필리핀의 교육 한계

< 그림12. 세 가지 시험 결과 - 최소한의 숙련도 비율 >

출처; PISA2018, TIMSS2019, SEA-PLM 2019 데이터 재가공

필리핀은 3가지 평가에서 마지막 또는 마지막 앞에 순위가 매겨졌다.

PISA 2018에 참가한 79개 국가 중 필리핀은 읽기에서 꼴찌, 과학과 수학

에서 2위를 차지했다. TIMSS 2019에서는 수학과 과학 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이후 순위가 하락했다.

SEA-PLM 2019에서는 ASEAN 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세 가지 평가

모두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았다.

세 가지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여자아이들

의 성적이 남자아이들보다 낮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아이들의 성적이 남자

아이들의 성적보다 우수했다. 하지만, 지역간의 격차, 학교 유형별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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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도시의 학교에서 지방에 위치한 학교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자원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

다.

< 그림13. 공립학교 2학년 수학, 과학 교과서 표지 >

K+12 학제로의 전환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모국어와 타갈로

그어로 학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 과목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더욱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학과 과

목학은 저학년일지라도 영어로 쓰여진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학과

과학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배우는 것에서 필리핀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가 나타난다.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모국어로 수학을 배우는 것이 영어로 수학을

출처: 현지조사 기간에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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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보다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혀진 연구 결과들이 있다. 초

등학교 수학에서 모국어를 교육 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행능력

을 향상시킨다는 Charanchi(2011)의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수학과 과학

에서 모국어를 교육 매체로 사용하면 학습자의 이해력이 향상되고 학습 속

도가 빠르고 숙달 지수가 높다. 제2외국어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적 창의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전

시키는 것을 낙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한 사람이

숙달하지 않은 언어에서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학과 과학을 영어로 작성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영어로 수업하게

되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도 여전히 수학과 과학은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 결과는 앞의 3가지 평가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필리핀이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모국어로 수업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

다. 모국어 기반 접근법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얻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 도약대로서

그리고 수학적 연산이나 과정이 왜 작용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

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 그림14.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공립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 >



- 57 -

출처: 현지조사 기간에 직접 촬영

< 그림15.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공립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

출처: 현지조사 기간에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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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인프라와 교원의 확대 추진

필리핀은 학제 개편 전부터 교실 부족, 열악한 교육 인프라 등이 문제가

되었다. 국제 평가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국내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를 해

결하고 교육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동형화되기 위하여 학교 인프라를 확대

하고 교원을 확대했다.

<그림16. 2010~2020년도 교육 부문 예산>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다른 부서의 예산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K+12를 담당하는 교육부(DepEd)가 받은 할당량은 같은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였고,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출처: WB 2021, DBM.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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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7. 필리핀 GDP 대비 교육 예산 >
(단위: %)

위의 그래프는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필리핀 GDP 대비 교육 예산과

실제 사용한 지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UN의 SDGs의 권고

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GDP(국내 총생산)의 최소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에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2019년 GDP의 3.2%

를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UN이 권고하는 4%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GDP 대비 교육 예산의 비중과

총 정부 지출은 임기 중 소폭 증가하다가 다식 감소했다. 예산 계획안이

4%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예산 계획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교육 분야에 쓰이는 돈은 3% 남짓이다.

출처: WB 2021, DBM.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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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육부(DepEd)는 일반 행정, 운영지원, 학교 운영에 교육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교육 예산의 비

율은 다음 표?와 같다.

< 그림18. 필리핀 교육부(DepEd)의 프로그램별 교육 예산 사용 >

(단위: 백만 페소)

2015년과 2019년의 교육비 사용을 비교해보면, 일반 행정은 43% 증가했

고, 운영 지원은 48% 감소했으며, 학교 운영은 114% 증가했다.

출처: 필리핀 교육부(DepEd) 2020 데이터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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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9. 학생 1인당 누적 지출과 시험 점수의 관계 >

출처: OECD, PISA 2018 데이터, 표 1.B.

PISA 2018에서도 학생 1인당 누적 지출 측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출

이 PISA 시험 점수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리핀이 좋은 성적

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헌법에 의해 정부가 가장 높은 비율의 예산을 교육에 할당하도

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전히 ASEAN 국가 중 교육 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필리핀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는 교육 예산안을

전체 예산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16%)로 제출했지만, 그동안의 예산안

과 집행 금액의 차이가 컸으므로 실제 사용금액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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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교육 기간 증가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 수에 대비하여 필리핀 정부

는 학교 교사 인원을 증폭시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교사

수는 증가하였다.

< 그림20 : 공립학교 교사 수＞

출처 – 필리핀 통계청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 지역에 치중되어 교사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교사 수가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첫 학년을 도입한 이후 2020-2021년까지 2배 증가

하였다. K+12 학제 이후 신규 교사가 증가했다.

아래 표?는 필리핀 교육부(DepEd)의 직원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 직원 중

88%가 교직원이고, 5%가 교직 관련 직원이다. 전체 교직원 중 46%가 초

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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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 : 필리핀 교육부의 직원분포＞

지난 20년 동안 교원의 연간 성장률은 6.77%였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두

가지 주요 범주의 직원, 즉 학교와 행정 사무소 모두에서 서비스 계약 또

는 기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개인과 공립학교에서 약 8,205명의 지방 정

부 지원 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교원(ALS 포함) 교육 관련 인력 비 교직원

중앙 사무실 1,297

지역 사무소 2,097

사업부 22,657

고등학교 67,291 4,747 9,844

중학교 276,778 16,680 21,249

초등학교 503,396 30,441 9,183

소계 847,465 (88%) 51,868 (5%) 66,327 (7%)

총계 965,660

출처: Bureau of Human Resources & Organizational Development (January

202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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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 후 취업 연계의 한계

학제 개편 전 필리핀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아키노 정부는 이러

한 청년 실업 문제를 기술과 직업이 불일치라 여겼고, 이룰 해결하기 위해

K+12 학제로 구현했다. 필리핀의 고등학생은 학업 트랙 이외에도 기술트

랙, 예술트랙, 스포츠 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 사회와 산

업계에 요구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 후 어떤 방향으

로 가고 싶은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제 개편 전, 정부는 국

민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면 필리핀 국내에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ASEAN과 다른 선진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

는 학생들이 필요한 자질을 2년의 추가 교육 동안 가르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술 불일치 문제는 학제 개편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

고 있다. 고등학교 2년 동안 기술을 배울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요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

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탓에, K+12 학제를 졸업하면서 국가 자격증을 갖

췄음에도 기업은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게 된다.

“교육 기간 2년만 늘어난거나 다름 없어요. 어차피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

학을 진학해야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뽑아주지도 않아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 공립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urora

“고등학교에서 기술 트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제

대로 된 회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원하는 것을 고등학

교에서 배우지 못하니까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대학에

간다기 보다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가르치기에 나는 대학을 선택했어요. .” - 사립학교 12학년, J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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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으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학업 트랙을 선택하여 대학을 진학

하기를 희망하게 된다. 기업은 인재가 없어 채용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고

등학교를 마치고 자격증까지 갖췄음에도 보다 인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

학에 진학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제 개편 전에 정부가

주장했던 현실과는 반대된다. 그저 대학 진학까지 2년이 늘어난 것 뿐이다.

기술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많은 고용주들이 여전히 고등학교(SHS) 졸업

생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JobStreet.com의 2020년 데이터에 따르면 최대

35%가 SHS 졸업생을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41%는 확신이 없었다. 고등

학교(SHS)졸업생을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 중 33% 이상이 자

신이 제공한 일자리는 대졸자에게만 제공된다고 밝혔고, 25%는 고등학교

(SHS) 졸업생이 제공한 일자리에 완전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이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생을 채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배울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어느 회사가

좋아라 할까요? 학교의 실습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술의 이론만 학습하고,

실습을 해보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고등

학교 졸업만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 공립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urora

“고등학교 졸업 후 즉시 취업 보장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 바공실랑 4) 공립학교 12학년, Brian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2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노

동계에 진입하는 반면, 여전히 절반 이상인 70%가 계속 취업을 준비하고

4) Bagong Silang(바공실랑)은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위치한 행정구역인 바랑가

이(우리나라의 동 개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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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노동 시장에서 불충분한 일자리가 널려있는 만큼

취약한 경제이다. K+12 학제 졸업생들을 배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업이

나 교육 일자리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것과 SHS 졸

업생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긴밀한 일치를 얻기 위해 정부가 커리큘

럼, 특히 기술 트랙을 산업계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게 조정하도록 지원함

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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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현장에서의 ‘모두를 위한 교육’의 딜레마

제4장은 교육 현장에서 동형화와 어떤 괴리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왜

필리핀이 동형화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지 교육 현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

다. 필리핀의 교육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 지역 간 격차, 일반적인 빈부격차가 필리핀의 교육 불평

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필리핀만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동형화되어야 하지만,

실제 양상은 그러지 않았다.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

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적 동형화로 학제가 변경되었을 때, 공립학교

와 사립학교의 격차, 지역 간 격차, 일반적인 빈부의 격차에 따라 적응 능

력의 차이를 보였다. 다른 자원을 가진 학교가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격차가 커진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 지역 간 격차, 일반적

인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동형화가 잘되지 않고, 그로 인해 K+12 학제가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않음을 교육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본 장에서는 세

가지 격차 가운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에 주목하여, 교육 인프라

확충 문제, 교원 수급 문제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동형화로 인해 확

대되는 교육의 격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시작이

었지만 다수가 탈락할 수 밖에 없었던 필리핀의 교육 문제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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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인프라 확충과 정부 제정의 문제

교육 현장에서 학교 인프라에 관해 살펴보았을 때, 교육 예산이 증가하고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제 개편

이전에도 지적되었던 학교 인프라의 개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학제

개편 초기에 많은 학교들은 부족한 교실, 부적절한 실험실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위원회(CHED)의 권장으로 주립대학과 단과대학에서 고등

학교(SHS)교육을 할 공간을 제공받기도 했다. 이후 각 학교 자체적으로

부족한 학교 인프라를 확충했고, 학교 인프라는 각 학교가 가진 역량에 따

라 개선되었다. 다른 자원을 가진 학교가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인

가장 큰 차이는 교실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여전히 저희 반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대략 40명 정도 있어요. 교실

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희(학생)가 많기 때문에 한 반을 사

용하는 인원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 공립학교 11학년, Kevin

“교실을 늘릴 공간이 없어서, 원래의 교실을 두 개의 교실로 쪼개었다고 했

어요. 원래 한 교실에서 60명 정도 있었고, 지금은 반으로 쪼개어진 교실에

50명이 공부해요. 교실은 좁은데, 친구들은 많아서 수업을 들을 때 공기가

답답한 것 같아요. 많이 덥기도 하고요.”

- 바공실랑 공립학교 12학년,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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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 학제로 바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실

제로 우리가 입학할 때, 건물이 완성되어서 11학년과 12학년은 새 건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에어컨이 없는 건물

을 사용했는데, 추가로 만든 건물에는 에어컨이 있었고 교실도 더 좋아졌어

요.”

- 사립학교 2018년 졸업생, Jenny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교실을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12학년

까지 가르쳐야하니 교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하지만 교실을 확보하

기 위해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교실만 확충되었어요. ” - 공립학교 교사, Gloria

각 학교는 그들의 사정에 맞게 부족한 교실을 확충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

기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실을 쪼개기 해서 교실을 확충

하고 있었다. 이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교실 이외에도 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 책상과 의자 등의 교육 자원들

역시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교실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12 학제로 개편되었으면 교육 예산이 늘어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보다는 무언가를

build 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산업도 좋지

만 교육에도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 사립학교 교사, I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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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한 번은 교육 예산을 공립학교 교사들 유니폼을 맞추

게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유니폼이 필요한게 아닌데 말이죠... 교육 예산으

로 교사들 유니폼을 맞춘다거나 다른 행정적인 것들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 공립학교 교사, Bradleys

“K+12 학제로 개편된 이후에 매년 커리큘럼이 바뀌고 있어요. 매년 커리큘

럼을 준비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교육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인

우리와 학생들 모두에게 꽤 도전적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

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해요. 저는 교육과정 안내서를 따르고, 그것을 진심

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해야해

요.” - 공립학교 교사, Sarah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학생들의 등록이 계속 증가하면서, 공립학교의

교육 자원은 끊임없이 부족해졌다. 교실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는 매년 업데이트 되는 수업 커리큘럼을 위한 수업 연

구비도 지원받기 어렵다. 매년 측정되는 교육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GDP의 4%가 되지 않았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의 교육비로는 턱없

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 예

산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도 교육 예산을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

왔다. 교사 유니폼 등 부가적인 행정비에 사용되던 교육비용을 학습의 교

재 연구나 여전히 부족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

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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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변화 없는체로의 교원 수급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교사들이 K+12 교육과정의 요구에 대비해

야 할 것을 고려할 때, 교원 양성 기관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 중

하나로 보인다. 고등학교 2년의 추가 기간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추가 교

사들의 필요성도 절박하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필리핀 공립학교의 교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확충되는 교사가 새로운 학제

의 내용을 가르칠 지식과 전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

다.

“K+12 학제로 개편되고 11학년과 12학년을 가르칠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

었어요. 그래서 학제 개편 초기에는 제가 원래 가르치는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과목을 가르칠 때에 많이 어려웠어요. 저도

사범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 공립학교 교사, Sarah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회계 및 비즈니스 관리 (ABM) 전공이었어요.

그 당시에 회계 과목을 가르쳐주시던 ‘회계 담당’ 선생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저희에게 사회 과목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회계 과목도 가

르쳐주셨어요.” - 사립학교 2018년 졸업생, Jenny

기존의 교사들은 대부분 국어, 수학, 과학, 영어와 같은 일반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학제가 개편되고 새로운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신설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지자,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교육 과정을 담

당하는 교사에게 맡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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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교사가 새롭게 신설된 11학년과 12학년 커리큘럼을 가르치기에는

부적절하다. 교사들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교육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

문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추가되는 과목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 교사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학 교육과 신설된 과목에 관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과목에 한

하여 새로운 교육 자격증 시험을 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학제로 바뀌고 난 이후로 매년 커리큘럼이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

을 위해 바뀐 커리큘럼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매년 바뀌는 커리큘럼을 따라

가는 것은 버거워요. 너무 잦은 변경으로 해야할 준비가 과도한 것 같아요.

충분한 세미나가 뒷받침된다면 커리큘럼이 변경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공립학교 교사, Sarah

또한 기존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충분한 세미

나와 훈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교수법에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 교사 면허가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

는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의 전문규제위원회(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P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진행된 교사 면허 시

험의 합격률은 20%였으며, 2018년 합격률은 22%였다. 이 합격률만 보더라

도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동료 교사 중에 임시 교사가 있어요. 아직 전문 교사 면허 시험을 응시하

지 못했는데, 5년 안에 응시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

으로 응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대요.” - 공립학교 교사, Bradl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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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를 개편한지 10 년이 지났음에도 필리핀은 자격을 갖춘 면허증을 소

유한 교사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DepEd)는 K+12 법에 따라

임시 교사가 5년 이내에 전문 교사 면허 시험(Licensure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Teachers, 이하 LEPT)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면허

교사가 고등학교(SHS)에서 전문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했었다. 그러

나 임시 교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 시험을 받는 데 영향을 미

치자, 상황을 감안하여 CSC는 2017년에 처음 고용된 임시 교사를 포함하

여 1년 더 임명 연장을 허가했다. 다시 말하자면, 5년 허용 기간을 초과하

여 재배치된 고등학교(SHS) 임시 교사의 임명 연장을 허가했다. 2018년

K+12 학제의 첫 졸업생이 나오고 지금까지 전문 교사 면허가 없는 일부

임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교사 연수의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교사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하는 훈

련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 자격을 갖춘 교사 부족, 매년 증가하는 학생

수, 그리고 불충분한 교실 자원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을 준비하고

정량화하는 것, 그리고 실제 상황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죠.” - 사립학교 교사, Irene

코로나 상황으로 면허 시험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

험 등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면허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고등학교 아이

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임시 교사 제도를 없애는 방향

으로 수정해야 한다. 교사들의 직무 수행은 학생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

에, 교사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에 큰 역할을 한다. 기초교육 등록

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은 교사 교육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교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전 세계의 선례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교원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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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형화로 인한 교육 격차의 확대

ASEAN+2015가 시작되면서, ASEAN 10개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이 시

작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의 흐름이 자유로워졌고, 각 국의 사람들의 교류

도 활발해졌다. 회원국의 모든 종류의 고용이 필리핀 지원자들에게 개방되

었고, 노동자들이 다른 ASEAN 국가로 더 쉽게 이동하고, 또 흡수되도록

하였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할 수 있는 ASEAN 지역의 다른 나

라 출신의 구직자들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10년 학제를 12년 학제로

개편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학업 트랙 뿐만 아니라 취업 트랙도 만들었다.

이는 필리핀이 국제 프레임에 동형화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취업 트랙이 작동하기까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적 동형화로 학제가 변경되었을 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는 적응 능력

의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4가지의 트랙으로 운영되는 만큼, 각 학교의 준비도

중요해졌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각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PIDS(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의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경로와 분야를 제공할 준

비가 된 학교가 거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학년도에

학교의 7%만 4개 이상의 트랙을 제공할 수 있었다. 같은 해, 38%의 학

교는 단 한가지 트랙만 운영할 수 있었다.

“우리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 고등학교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트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에 있는 학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에서 많이 멀었기 때문에 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해야했어요.

- 공립학교 11학년, M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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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부담이 그나마 적은 집 근처의 공립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트랙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들어서, 입학 전에 고민을 했어요.”

- 사립학교 11학년, Pamela

시간이 지난 지금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4개의 트랙을 모두 갖추지 못

한 경우가 많았다. 소수의 학생만이 합리적으로 다양한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전공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다른 트랙으로 변경

하려고 했었는데,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공을 계속

해서 다니고 있어요. ” - 공립학교 2018학년도 졸업생, Rose

“사립학교의 등록금과 교육비가 너무 감당이 되지 않아서 공립학교로 전학

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학을 갈 수 없었어요. 공립학교에는 제가

전공하는 트렉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사립학교에 남을

수 밖에 없었어요” - 사립학교 12학년, Trina

다양한 트랙 중 어떤 트랙이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트랙

에 선택할 수 없다. 전공을 선택한 이후 새로운 트랙으로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 고등학교(SHS) 학생들이 자신의 트랙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

랙을 선택한 이후에는 다른 전공을 배울 기회를 박탈 당한다. 다른 트랙으

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트랙이

없을 경우 집에서 먼 곳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비싼 돈을 내야하는 사립학

교에 입학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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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 연계를 위한 트랙을 가진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

았다. 모든 취업 트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드물었다.

“저는 자동차 전공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론만 배우고 있어요.”

- 공립학교 12학년, Ryan

“저는 베이킹을 전공하고 있어요. 원래 저희 학교에는 반죽을 하고 베이킹

을 돕는 기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계의 결함이 생겼고 여전히 수리하는

중이라 베이킹에 필요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요. 기계가 언제 수리될지

모르겠어요...”

- 공립학교 11학년, cindy

베이킹 전공을 가진 학교에 베이킹을 위한 시설이 없었고, 자동차 전공을

가진 학교에서는 실습을 할 실습 교실이 갖춰지지 않았다. 다른 자원을 가

진 학교가 학제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격차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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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두를 위한 시작’, 그러나 ‘다수’의 탈락

EFA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 실현을 목표로 유아ㅍ교육부터 초등

ㅍ교육, 문해교육, 직업기술 교육훈련을 포괄하는 전 세계 교육 운동이다

(KOICA ODA 교육원, 2016). 19990년 태국 좀티센에서 전 세계 교육 관계

자들의 회의가 열렸고, ‘모두를 위한 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채택했다. 전 세계의 문맹 퇴치와 초등교육 보편화를 위해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KOICA ODA 교육원, 2016).

필리핀은 EFA와 새천년 개발 목표(MDGs)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교육 개

발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인정했다. 1990년대 이래로 세계 공동체는 빈곤

완화와 인간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의

역할을 인간의 발전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와 관련된 개념이 국제적으로 소개되

었다.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의 가치를 강조

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87년 필리핀 헌법의 개혁은 기초 교육을 의무화했다. 공립학교의 초등교

육은 무료로 의무화되었고, 공립학교의 중등 교육은 의무화되지는 않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헌법 개혁은 필리핀 국민들이 기초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EFA는 교육의 접근성과 교육 기회 증가에 초점을 둔다(김지인, 2023).

EFA의 목표에는 교육 사회학의 관점은 결여되어 있고, 개발도상국의 교육

에 대한 인적 자본 접근법에 기초한다. EFA의 목표에서 교육은 학생들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돕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교육이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김지인,

2023). 교육불평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내 변동성이 발견되었으며, 개발도상

국의 인적자본접근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의 중요성이 시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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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K+12 학제 또한 교육의 접근성과 교육 기회 증가를 위한 교육으

로 ‘모두를 위해’ 시작되었다. K+12학제가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자리 잡

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EFA는 학생들

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국가의 발전을 도울 있음과 동시에, 교

육이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리핀의 다

양한 변수들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 지역 간 격차, 일반적인 빈부

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화 되었을 때에는 필리핀 내 불평등을 확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탈락

률(dropout rate)을 가진 국가이다. 2019년 Borgen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

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중퇴율을 기록했고, 초등학생의 6.38%, 중학

생의 7.82%가 중퇴했다. 필리핀의 탈락률은 K+12 학제로 변경된 이후 줄

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가했다. 필리핀의 2016년 연례 통계 자료에 따

르면 6~24세 필리핀 학생 중에서 5명 중 1명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

다. 대부분의 이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는 16세에

서 24세 사이였다. 6학년의 학생의 8%가 졸업하지 못하고, 중학생의 18%

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이들은 결혼 및 가족문제(42.3%), 교육의

높은 비용과 재정적 문제가 20.2%, 개인적 흥미 부족이 19.7%, 구직을 위

해서가 7.0%를 차지 했다. 필리핀의 2017년 연례 통계 자료에 따르면 6~24

세 필리핀 학생 약 3,920만 명 중 약 9%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 결

혼 또는 가족 문제가 37%, 개인적 흥미 부족이 24.7%, 교육의 높은 비용

과 재정적 문제가 17.9%, 구직을 위해서가 8.4%를 차지 했다. 주목할 점은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중 학교를 다니다가 탈락한 학생들이이 86%를 차

지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KPL(Kabataan

Party-List)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은 향후 2

년 동안 200,000 페소 (약 450만원)을 지불해야한다. 수업을 듣는 동안

100(약 200원)에서 150 페소(약 300원) 정도의 식비와 교통비를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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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0페소(약 40만원)에서 30,000페소(약 60만원)를 더 필요하다. 공

립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이지만, 교복 및 교과서와 같은 학용품 및 기타 비

용을 계산하여 부모에게 부담하는 10,000 페소 (약 2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한 가정에 자녀가 많은 필리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 한 자녀에게 1년간 들어가는 공교육 비용이 2년이 추가되는 것

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전국인민변호사연맹은 K+12 학제는 일반적인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히 추가 교육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

해 교육에 대한 접근을 재정의하도록 설정되었다. 교육에 대한 인권 행사

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공립학교가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고질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 체제는 오히려 교육 탈

락자만 증가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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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전 세계에서 10년 학제를 유지했던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두 나라와 필

리핀이 유일했다. 필리핀은 엘리트 사회로 흔히들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필리핀의 특징은 오랜 시

간 10년 학제를 유지하게 했다.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

서 학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를 가르치는

K+12 학제가 탄생하였다. 유치원 교육의 의무화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부

터 3학년까지는 모국어로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다. 추가된 2년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학업 트랙 이외에도 기술 트랙과 예술과 스포츠 트랙이 신설되었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 자격증도 발급하고 있다.

학제 변경 이후 필리핀의 교육 환경 역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교

육의 세계화에 동형화되기 위하여 필리핀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양

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첫 번째로, 국제 평가에 참여하지 않던 필리핀

은 국제 평가에 참여하여 국제 경쟁력을 검증받고 있다. 필리핀은 세 가지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 순위로, 각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았

다. 세 가지 평가에서 공통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간

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여자아이들의 성적이 남

자아이들보다 낮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아이들의 성적이 남자아이들의 성

적보다 우수했다. 하지만, 지역 간의 격차, 학교 유형별 격차가 컸다. 도시

의 학교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사립학교 학

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자원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통으로 언급되었다. 국내에서는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교육 예산을 늘리고 교실 인프라를 구축

하고 있다. 각 학교는 예산을 확보해 교실을 확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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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차이가 있다. 사립학교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교실을 확보하는 것에 반하여,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의 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실을 쪼개기 해서 교실을 확충하고 있다. 교실 이외에

도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원들 역시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교실에

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의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취업 교

육을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아니었다. 기술의 불일치로

인하여 많은 고용주가 여전히 고등학교 졸업생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하듯 필리핀의 교육 현장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숙제가 남았다. 매년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교육 예산을 부가적인 것이 아닌 필수적인 곳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교사의 수는 증가했지만, 모두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부족하기에 임시 교사를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전문 자격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올바르

지 않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고 있으므로 교사 자격시험을 매년 진행하

고, 임시 교사 채용 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교사도 새로운

커리큘럼에 따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를 없애고, 새로운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면 재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교육 양성제도의 변화 없이 현 상황

이 유지된다면, 필리핀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어려울 것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교육의 접근성과 교육 기회 증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다. 필리핀의 새로운 학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비의

증가로 인해 다수의 탈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다양한 전공 트랙을 개설

하여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시도했으나, 실제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과

거리가 멀고, 모두에게 교육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각 학교의 여건

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의 수가 달라졌고, 트랙 안에서도

시설 등이 달랐다. 이러한 면에서 모두에게 교육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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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 도시와 지방의 차이, 일반적인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했다. 이러한 필리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표

준화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자의 적응 능력이 달라 동형화되는 과정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했다. 이

번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한 도시와 지방의 차이와 빈부 격차는 향후 연구

해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제가 개편되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필리핀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같은 양상일지는 모르는 일이다. 추후 다른 양상으로

필리핀의 교육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은 양상으

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필리핀의 새로운 학제에 대한 옳다

그르다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학제 개편 이후 2018년에

최초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이후 졸업생들이 배출된 기간은 짧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이슈도 존재했다. 따라서 필리핀

의 학제 개편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그럼에도 K+12학제는 확실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가능한 한 빨리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지 파악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늘리고, 교육 기회를 증가시키면서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육부(DepEd)가 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일이자,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과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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